
KCA-국제로타리3650지구, 자립준비청년의

안정적 자립과 정착 지원 등을 위해 맞손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이상훈, 이하 ‘KCA’)과 국제로타리3650

지구(총재 소효근)는 11월 13일 KCA 북서울본부에서 자립준비청년의

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

밝혔다.

□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적 자립 기반이 부족한 보호 종료

청년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, 지속

가능한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.

□ 특히,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이 경제적 

지원(68.2%), 주거지원(20.2%) 등 순으로 나타난 만큼*, 양 기관의 협업이

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실제 지원요구에 맞는 봉사 

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     * 보건복지부 「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」 결과(’24.6월 발표)

□ 협약의 주요내용은 ▲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지원

사업 상호 협력 ▲ 양 기관의 업(業)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

봉사활동 공동 추진 ▲ 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별 보유 자원 

교류 및 상호 협력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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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양 기관은 국제로타리3650지구에서 추진중인 ‘3650 Happy Hand to

Hand’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립준비청년 6명에게 장학금 수여, 3명에게

자립준비금 지원,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시설인 만나하우스에 방문하여

밀키트 전달 및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. 또한, 향후 양 기관의

전문성 및 보유 인프라 등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

나갈 계획이다.

□ KCA 이상훈 원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·

주거 안정을 물론,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게

되었다.”며, “앞으로 양 기관의 공동목표에 맞춰 지속가능한 지원 

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국제로타리3650지구 소효근 총재는 “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

희망을 갖고 미래를 개척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마련되었다.”며,

“양 기관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도록 

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□ 한편, KCA는 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인턴, 채용교육, 채용가점 마련 등을

골자로 하는 디볼루션(Digital+Evolution) 프로젝트를 추진하고, 자립

준비청년 체험형 인턴 5명을 채용한 바 있다. 향후 자립준비청년의

디지털 진로 설계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, 유관기관 등과 지속

협업해 나갈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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